
1. 서론

취업은 장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개인

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쌓는 활동이다. 따라서 취업을 위

해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볼 수 있다. 진로발달 이

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는 전환기(transitionsubstage)

와 시행기 (trialsubstage)로 표현되는데[1], 이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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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선택해서 준비

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의미한다. 서울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한 개인의 삶

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은 시기는 대학생 시기

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대학생의 진로 관련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

한 깊은 고민이 사회 전체적인 현상임 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

시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

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3] 대학에 진학하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색의 시간

보다는 학점관리와 스펙 쌓기로 대부분의시간을 할애하

고 있는 실정이다[4].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턱없이 부족한 첫 취업의 결과는 2년 내 이직률

75% 상회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되는 고용환경의 불안정성으로 환경적 심

리적 장벽을 높게 실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5].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이 인지한 진로장벽의 변인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타협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

은 진로교육의 중요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

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인식을 낮출 수 있

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

로타협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가설을 설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진로의 현실적인

타협에 머무르는 현재의 진로교육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장벽

진로에대한고민은 현재의어려움, 즉진로에 대해 방

해가되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진로장벽의 개념은 지각된 장벽[6], 진로와 관련된 장벽

[7]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진로장벽을 세분화하는 시

도도 찾아볼 수 있는데, Famer[8]는 처음으로 진로장벽

을 내적 또는 자기 개념적 장벽과 환경적 장벽으로 분류

하였다. Swanson과 Daniels[9]는 진로장벽에 대해 직업

이나 진로계획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진로장벽에는 개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고 하

였으며 바로 뒤이어 Swanson과 Woitke[10]도 내적장벽

과 외적장벽을 모두 진로장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손

은령[11] 역시 개인의 진로계획 및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

하거나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진로장벽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직업, 진로계획 및 목표에서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를 가

로막거나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으로 정의해 볼 수 있

다[12]. 내적장벽은 자신감의 결여 소극적 태도 같은 개

인의 내적 요인이며 외적장벽이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을 포함한다[13].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와 관련하여 내적이고 심

리적인 변인들이 강조되었다[14,15]. 그러나 개인은 자신

이 속한사회적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않을 수없

으므로 이후 환경적 요인이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외적 진로장벽이라는 변인에 관심

이 커졌다[4,16,17]. 특히 본 연구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이라는 외적 장벽에 주목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

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끼

치고 있으며[18],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부모의 권유나

강압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외적갈등은 타인에게서 얻은 정

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의 균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19].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진로타협

이 발생하는 주된 외적장벽이라 할 수 있다.

2.2 진로타협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원하는 것을 걱정 없

이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진로 상담에서 크게 어려운

존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 의사결

정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가능한 진로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대

안의 범위 혹은 특성들이 개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직업

의 모습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

더욱 의미 있는선택을위해 개인은 자신이 처한 외적상

황에 맞게 욕구를 희생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을 반복해

야 하며[21], 타협은 진로선택의 최종 단계이자 모든 선

택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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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기효능감

Bandura[24]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

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

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고[25],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질을 결정한다

고 하였다[26]. 이처럼자기효능감은 어떤 문제나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문제해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이므로[27], 자기효능감이 진로타협수준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

검증되었다[28-31].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

로타협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인지한 내

적 외적 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조절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장

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있는지 검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군집을 유형화

하고, 그 유형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설계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Design

H1: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다.

H2: 외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다.

H3: 자기효능감은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 관계

에 조절 효과가 있다.

H4: 자기효능감은 외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 관계

에 조절 효과가 있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을 하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년제와 4년제는

구분하지 않았으나, 전공은 큰 범주로 나누었고, 특히 보

건계열이나 항공계열 등의 특수 직업을 목적으로 수학하

는 학생들은 따로 전공을 표기하게 하였다. 이는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하여

설문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설문은 구글드라이

브를 통해 작성되었고,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배포와 동시에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을 제거하고 총 280부를 분석에사용하였다. 설문에응

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07명 응답하여 38.2%, 여자는 173명 61.8%로 여자의 응

답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3 측정도구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설문지

를 본 연구의 측정 척도로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응답

자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이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거, 수정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고 5

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된 진로장

벽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 대학생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편집하여 사용

하였다[32]. 이 척도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

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설문의 문항으로 내적

장벽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신

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을 사용하였으며, 외적 장벽요인

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을 사용하였다. 나이와 미래문항은 설문대상자의 나

이가 비슷하므로 설문 문항에서 제거하였다. 진로타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지영[33]이 개발한 진로타협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직업명성하향, 전공유보, 적성유보, 노동

시장 진입 연기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차정은[34]

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했다. 이것은 자기조

절의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조절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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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그리고 목표설정시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어있다 [35].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

고 각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Cronbach’ α의 계수

로 예측 가능성및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상관계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그 후 인

지된 진로장벽을 내적진로장벽과 외적진로장벽으로 나

누어 각각에 대해 진로타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마

지막으로 인지된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위계적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 빈도분석

통계에 이용된 응답자는 280명이었고, 남자는 107명

응답하여 38.2%, 여자는 173명 61.8%로 여자의 응답 비

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 항

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Subjects’ background                (N=280) 

factor Category N %

Gender
Male 107 38.2

Female 173 61.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58 20.8

Engineering 53 19

Natural Science 4 1.4

Health 48 17.1

Aviation 113 40.3

Art and Physical Education 4 1.4

TTL 280 100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고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와 Kaiser-Meyer-

Olkin의 표본적합성검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의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

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

듯이, 진로장벽에 대한 신뢰도 분석값은 매우 높게 나타

나서 모든 항목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사회과학에서

cronbach’ α의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데, 외적진로장벽.91, 내적진로장벽 .93, 진로타협 .83, 자

아효능감 .91로 측정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Scale items, Factor Loading,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Factor
Loading

commun
ality

Eigen
Value
(Variance)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icb_01 .85 .76

2.92
(41.74)

.89

.91
icb_02 .77 .81 .90

icb_03 .75 .82 .87

icb_04 .73 .80 .88

ecb_05 .86 .89
2.90
(41.36)

.87

.93ecb_06 .82 .90 .86

ecb_07 .81 .80 .89

cc_08 .85 .71

2.60
(41.63)

.77

.83
cc_09 .82 .76 .79

cc_10 .81 .77 .78

cc_11 .79 .72 .79

se_12 .89 .78
3.12
(57.97)

.88

.91se_13 .89 .80 .87

se_14 .88 .78 .88

4.3 연구모형검증

인지된 진로장벽의 진로타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은 다음과 같다.

4.3.1 내적 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의 관계

표 3은 인지된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은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F=71.035,

p<.00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며, 설명력은 R²=.204, t값은

8.428이다. 이는인지된 내적장벽이커질수록 진로타협의

가능성도 커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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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H1

B S.E β t p

C 1.717 .186 9.252 .000

ICB .581 .069 .451 8.428 .000

R=.451, R²=.204, adjR².201, F=71.035, Sig.=.000

t 값이 8.428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

로 p<0.05이므로 내적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4.3.2 외적 진로장벽과 진로타협 간의 관계

외적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 2는 채택되었으며 표 4에서 요약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85.347, p<.001) 총설명력 R2값

은 .235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외적장벽은 (t=9.236,

p<.001) 진로타협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적장벽의 수위를높게 인지하면

진로타협의 정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H2

B S.E β t p

C 1.775 .165 10.776 .000

ECB .540 .058 .486 9.236 .000

R=. 485, R²=. 235 adjR².= .232, F=85.347, Sig.=.000

4.3.3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척도의 종류가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조절효과 분석의 방법 중에서 위계적회귀분석을 사용하

였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조절회귀분석 방법에 기

초하여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조절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독립변수*조절변수)의 영향

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회귀식의설명력 증가분

(∆R²)을 검증하여 설명력의 증가분이 유의하고, 상호작

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할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표 5, 6과 같다.

표 5는 인지된 내적진로장벽과 진로타협간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영향의 결과표이다. R제곱의 양

이 0.204, 0.281, 0.310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량에 대

한 유의확률도 0.029로 0.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

다고 설명할 수 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H3  

factor B β t R² ∆R²

1
constant 1.717 9.252

.204
ICB .581 .451 8.428

2

constant 1,362 7.239

.281ICB .322 .250 3.978

SE .436 .343 5.464

3

constant 0.37 .085

.310 .029***
ICB .827 .642 4.901

SE 1.045 .823 5.334

ICB*SE -.216 -.796 -3.392

*p<.05, **p<.01, ***p<.001

표6은 인지된 외적장벽과 진로타협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R제곱의 양이

0.235, 0.289, 0.313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유의확률도 0.05보다 작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H4 

factor B β t R² ∆R²

1
constant 1.775 10.776

.235
ECB .540 .485 9.238

2

constant 1.451 8.336

.289ECB .322 .289 4.372

SE .385 .304 4.592

3

constant .382 .995

.313 .024***
ECB .725 .651 4.891

SE .861 .678 4.961

ECB*SE -.164 -.685 -3.115

*p<.05, **p<.01, ***p<.001

5. 결론  

본 논문은진로와 취업에 대해가장 많은 고민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한 내적, 외적 장벽에

대해 조사하였고, 진로장벽이 진로타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

생 각자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진로장벽과 진로타협과

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된 진로장벽은 진로타협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내적 장벽과 외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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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두 장벽 모두 진로타협과

정의 관계임이 검증되었다. 내적 장벽은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내적 요인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

감, 진로에 대한 흥미부족 등을 포함한다. 외적장벽요인

으로는 중요한 타인과의 의견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직

업정보 부족이 사용되었다. 내적 혹은 외적 장벽 요인의

인식은 기존에 희망하던 진로에 영향을 미쳐 진로를 보

류하거나 포기하여 직업의 명성을 하향시키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로 조절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타협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절능력, 자신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 등이 있는 개인은 진로장

벽 인지의 수준을 약화시켜 자신의 희망진로를 위해 계

속 노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진로교육에 있어 현실 가능한 대

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

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로에 대한타협은 희망 진

로에 대한 포기와도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에 들어가면 크게어려움 없이취업이 되던 IMF 이전 세

대와는 달리 현대의 대학생들은 대학선택의중요한 기준

이 취업률이 되어버려 취업을 위한진로지도는 대학생활

지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로에 대

한 오랜 고심과 자기 자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선택한

분야가 아닌, 인지된 진로장벽으로 쉽게 타협해버리는

진로라면, 이는 취업 후 직장에적응하는 문제에도 큰 영

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진로장벽에 대한인식 수준을 낮

춰주고, 현실 타협보다는 현실 장벽 극복의 에너지가 되

는 자기효능감 증진은 진로지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훈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중한 입시경쟁에 휘둘려

자신의 내면의 소리, 객관적인 자기평가, 어려움이 있어

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부족한 현대의 청소년들

에게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은 시급한과제이며, 지속적인 재교육 관리 또한 절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

감이 근무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요인이 되며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신입사원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 검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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